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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성과 선험적 경제학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선험적 경제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 예컨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나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s)는 

오스트리아학파를 공격하는데 즐겨 사용되는 근거 중 하나이다. 비판자들에 의하면, 주류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만, 이것이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학파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의 행동 개념이 너무 

편파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오히려 

미제스는 행위자들이 추론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단호히 거부한 바 있다. 미

제스가 모든 행동을 이성적이라고 말할 때, 그는 오직 행위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수단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점 만을 염두

하였다. 비록 그가 선택한 수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그는 최

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선택한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수단을 선택하고 행하는 데 있어 우리는 매우 자주 오

류를 범한다. 결과적인 관점에서 이는 목적에 반하는 선택이지만, 애당초 선택할 당시에

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택해진 것이다." 

 

세계에서 실제로 발현되는 행동, 즉 행동에 대한 경험적 접근은 결코 진실된 선험이 될 

수 없는데, 경험적 주장은 오직 관찰을 통해서만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행동의 의미를 정함으로써 행동 개념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는 '진짜 

스코틀랜드 사람의 오류(The no-true-Scotsman fallacy)'이다. 자의적 판단은 현실세계의 

본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미제스는 경험이나 자의적 개념화를 통해 행동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우

리가 직접 행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행동의 본질을 다루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우리 세계에 정말 정확하게 적용되는 선험적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알기론, 지금까지 어떤 비판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대를 하지 못했다. 그들

은 미제스가 "우리가 행동에 대한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저 "그렇지 

않다"라고 고집스럽게 대답했을 뿐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명한 윌러드 콰인과 마이클 데빗은 선험이

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하게 거부한다. 선험의 존재지위에 대한 많은 철학적 논란이 있으

며, 앞선 사람들과 반대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철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을 

언급하는 것이 오스트리아학파 비판자들의 오류를 보여주진 않는다. 더욱이 나는 이 자

리에서 오스트리아학파 선험이론을 열렬하게 옹호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선험

적 지식이 자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매우 비논리적임을 보여줄 아주 초보적인 

근거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험(A priori)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험적 지식으로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이 

존재한다: "1. 무언가 존재한다. 2. 나는 지금 존재한다. 3. 나는 2+2=4임을 안다." 경제학

의 선험적 성격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학에서 선험을 박탈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부류의 지식이 경제학에서 완전히 작동하지 않음을 논증할 필요가 제기된

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러한 논증을 전개한 비판자는 없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교환당사자들이 교환으로부터의 이익을 예상하지 않는 한, 그들은 교

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어떤 자의적인 개념도 없다. 교환과 이익을 

비롯한 이 진술 내의 개념들은 상식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명제에서 오스트리아학

파는, 자의적인 개념이나 경험적으로 반증가능한 명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가치평가에 

대한 선험적이고 논리적인 진실, 곧 현실세계의 교환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판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

했다. 오스트리아학파를 논박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철학적 논증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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